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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음주동기와 생활스트레스

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충북 Y군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는 259명으로 연구목적을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사용한 도구

는 일반적특성,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제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동기(t=8.904, p<.001), 주거형태(t=3.624, p<.001), 흡연여부(t=2.065, p=.040) 로 구성되었으

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여대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59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The data was collected for 1 months from Oct. 28
to Nov. 28, 2013 in a university-located Y cit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s of the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and the IBMSPSS/WIN 19.0 program. The predicting factors for
problem drinking behavior were drinking motivation, type of residency and smoking. The variables explained the 
problem drinking behavior by 35.7%. A survey of the various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will
be required and a drinking reduction program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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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달 되어 왔으며 전 세

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기호식품이다. 

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

이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속력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엠티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학 생활로 유발되어지

며[1] 대학 전에 억압받았던 환경과는 달리 선생님과 부

모님의 제제가 없는 자유분방한 대학분위기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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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는 선, 후배나 친구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제음주는 신

체적 건강과 폭력, 성문제등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2].

조사결과 우리나라 대학생 50%이상은 폭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 73.5%, 여

자 42.9%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대학생이 포함 된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9.2%로 

여성전체 평균 6.0%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

적인 대학생 음주실태로 문제음주행위 점수인 

AUDIT-K 점수 비율이 남학생 8.2%, 여학생 28.3%로 여

학생이 남학생의 3배 높았으며 여대생 4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술에 의존하는 문제 음주 군이

었다[4,5]. 이 같은 결과가 보여주듯 음주는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대학생의 문제이며, 특히 여성 음주 또한 사

회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겠다. 여성의 음주 문제는 남

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여

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같은 양에도 더 빨리 취하게 되

며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학업 유지, 생활관리 문제를 포

함한 폭력, 성문제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크게 노

출 될 수 있어[6] 여성 음주문제는 향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여학생의 음주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음주동기, 흡연경험, 긍

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등이었다[6,7]. 변수들 중 스트레스는 음주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연구마다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측정 또한 대학생 

실정에 맞는 도구를 사용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여대생들은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중요

시 여기고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본주량 이상으

로 술을 마시는 문제음주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8] 이 같은 동기는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음주동기와 스트레스를 밝

힌 연구는 드물며 특히 문제음주행위와 음주동기, 스트

레스의 세 가지 변수 관계를 동시에 밝힌 연구는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들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여대생의 음주율 및 문제음

주행위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이 갖는 신체적 

차이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

제음주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연구는 부족하며 

대상자 또한 남녀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문제음

주자만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인의 음주

문제 정도를 지각하지 못하는 일반 여대생들의 문제 또

한 심각하므로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음

주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여대생의 문

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 프로그램의 기초 근거자료를 마

련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

주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  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  위 

간의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생활스트레스, 음주  동

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

주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

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충북 Y군에 위치한 일개 4년

제 대학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

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IRB 승인 절

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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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

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상자는 연

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로

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기평가기입방식으로 설

문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5, 검정력 1-β=.95, 효

과크기 .15로 222명을 산출하였으며 10%정도의 탈락률

을 고려하여 266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259명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구성한 일반적 특성 13문항과 음주동기 16문항, 생활

스트레스 50문항, 문제음주행위 10문항으로 총 89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은 총 13문항으로 

나이, 학년, 전공, 종교, 동거인 종류, 거주형태, 이성 친구 

여부, 동아리 가입여부, 전공만족도, 전공 성적, 흡연 여

부, 운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쇄

형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음주동기

음주 동기는 Wie[9]가 개발한 여대생 음주동기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 척도 총 16문항으

로 해소 4문항, 친교 3문항, 위로 4문항, 도피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

주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4

이다.

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Kim과 Lee[10]

가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문항은 총 50개로 8개의 하위 척도 친구관계 5문

항, 이성관계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수관계 6문항, 학

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

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다.

 

4) 문제음주행위

문제음주행위는 음주량에 대한 문제음주행위를 측정

하기 위해 1989년 WHO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사용 장

애 선별검사 AUDIT를 한국형으로 변환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AUDIT-K[1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문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4개의 하위 척도 알콜소비, 음주행동, 부

정적 영향 및 음주연관 문제 등을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259부의 자료는 IBMSPSS/WIN19.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

음주행위 정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

위 정도에 대해서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1(±1.6)세이며 1학년 23명

(8.9%), 2학년 83명(32%), 3학년 89명(34.4%), 4학년 64명

(24.7%)으로 전체 대상자는 259명이었다. 학과는 보건계

열 68.3%, 교육계열 22.8%, 뷰티계열 8.9%였으며 종교는 

종교없음 46.3%, 기독교 35.5%, 불교 10.4%, 천주교 7.7%

였다. 동거인은 친구 62.2%, 혼자 20.5%, 부모님 17.4%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하숙 및 자취 47.9%, 기숙사 

35.5%, 본가 16.6% 순이었다. 이성친구는 ‘없음’ 이 

51.0%였으며 동아리 활동을 ‘안함’ 이 78.4%였다. 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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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Problem Drinking

 Behavior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p p p

Age (years) 22.1±1.6

Grade Freshman 23(8.9) 35.17±8.87 9.081 21.43±13.51 9.304 5.43±4.65 2.593

Sophomore 83(32.0) 34.14±10.69 <.001 31.30±15.22 <.001 8.48±6.57 .053

Junior 89(34.4) 38.94±15.35 a,b<d 35.29±20.96 a<c,d 8.93±6.57

Senior 64(24.7) 44.69±11.57 27.16±14.58 9.69±6.36

Major Public health 177(68.3) 38.03±12.85 13.371 33.14±18.16 5.301 8.57±6.15 .367

Education 59(22.8) 35.05±11.52 <.001 26.15±16.22 .006 8.14±6.59 .257

Beauty care 23(8.9) 50.78±12.49 a,b<c 24.43±12.15 a>c 10.70±1.48

Religion None 120(46.3) 43.08±13.49 11.319 31.77±18.36 .622 10.02±6.88 5.001

Christianity 92(35.5) 33.11±11.62 <.001 29.89±16.56 .601 6.68±5.27 .002

Buddhism 27(10.4) 37.90±11.36 a>b 26.75±18.82 8.70±6.71 a>b

Catholic 20(7.7) 37.04±10.57 32.33±16.82 9.41±6.43

Roommate Friends 161(62.2) 38.75±13.45 0.921 31.52±18.10 0.396 8.38±6.04 0.447

Parents 45(17.4) 36.16±12.52 .399 29.91±15.92 .673 8.95±6.57 .640

None 53(20.5) 39.62±12.66 29.25±17.51 9.28±7.48

Type of 
residency Boarding house 124(47.9) 42.63±13.10 14.892 30.69±16.77 0.006 10.91±6.45 25.146

Dormitory 92(35.5) 33.29±11.59 <.001 30.76±19.39 .994 5.22±4.57 <.001

Parent's house 43(16.6) 37.64±12.46 a>b 31.02±16.11 9.60±6.75 a>b

Having a 
Boyfriend Yes 127(49.0) 39.25±13.33 0.914 30.50±17.29 0.280 9.39±6.84 0.052

No 132(51.0) 37.76±12.96 .361 31.04±7.91 .805 7.96±5.96 .075

Having a 
Club

Yes 56(21.6) 36.39±14.72 -1.351 32.86±18.89 0.600 8.75±6.42 0.903

No 203(78.4) 39.07±12.64 .178 30.20±17.21 .317 8.64±6.45 .91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40(54.1) 36.58±12.85 2.175 28.76±16.77 0.462 8.09±6.06 1.320

Unsatisfaction 119(45.9) 40.12±13.21 .031 32.48±18.13 .006 9.15±6.714 .189

Major GPA ≥3.5 103(39.8) 36.27±12.81 2.521 26.73±15.30 12.206 7.33±4.91 5.993

(Point) 3.5-3.0 118(45.6) 39.77±13.07 .082 30.52±16.44 <.001 8.92±6.54 .003

≤3.0 38(14.7) 40.55±13.69 42.53±21.82 a<c 11.42±8.58

Having smoke Yes 10(3.9) 31.30±15.89 3.202 34.60±15.53 -0.702 13.60±7.47 -2.501

No 249(96.1) 37.97±12.78 .002 30.62±17.67 .484 8.46±6.32 .013

Having 
Exercise Yes 90(34.7) 35.80±12.38 2.429 27.46±15.17 2.233 7.78±5.65 1.623

No 169(65.3) 39.93±13.34 .016 32.54±18.54 .026 9.14±6.79 .106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08(41.7) 37.50±13.46 0.603 30.94±17.99 0.339 8.79±6.84 0.065

Moderate 124(47.9) 39.40±12.72 .548 30.10±15.89 .713 8.63±5.97 .937

Unhealthy 27(10.4) 38.26±13.89 33.15±23.10 8.30±6.99

만족한다 54.1%가 응답하였으며 성적은 3.5-3.0점 45.6%, 

3.5점 이상이 39.8%, 3.0점  이하가 14.7%였다. 흡연은 안

하는 학생이 96.1%였으며 운동도 안하는 학생이 65.3%

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47.9%, ‘건강하다.’ 

41.7%, ‘건강하지 않다.’ 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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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9

Variables R2 Adjusted R2 β t p

Drinking 
Motivation .493 8.904 <.001

Type of 
residency .106 3.624 <.001

Having smoke .187 2.065 .040

.370    .357   F=29.466 (p<.001)

N=259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Problem 

Drinking 

Behavior 

Drinking 

Motivation
1

Daily

Stress

0.127

(.042)
1

Problem 

Drinking 

Behavior 

0.561

(<.001)

0.071

(.255)
1

3.2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

주행위 정도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 행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

주행위의 평균 점수는 음주동기 38.47(±13.14)점, 생활스

트레스 30.77(±17.58)점, 문제음주행위 8.66(±6.43)점이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

스, 문제음주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

스, 문제음주행위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음주동기는 학

년(F=9.081, p<.001), 학과(F=13.371, p<.001), 종교

(F=11.319, p<.001), 거주형태(F=14.892, p<.001), 흡연여

부(t=3.202, p=.002), 운동여부(t=2.429, p=.016)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 2학년 보다 학과에서는 뷰티계열이 보건, 교육계열 보

다,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이 기독교 보다 음주동기 점수

가 높았다. 생활스트레스는 학년(F=9.304, p<.001), 학과

(F=5.301, p=.006), 학과성적(F=12.206, p<.001), 운동여부

(t=2.233, p=.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

정 결과 학년에서 3,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학과에서는 

보건계열이 뷰티계열에 비해 전공 성적에서는 3.0점 이

하가 3.5점에 비해 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문제음

주행위는 종교(F=5.001, p=.002), 거주형태(F=25.146, 

p<.001), 성적(F=5.993, p=.003), 흡연여부(t=-2.501,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종

교에서는 종교없음이 기독교 보다, 하숙 및 자취가 기숙

사 거주자 보다 문제음주행위 점수가 높았다.

[Table 2] Level of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N=259

Variables M±SD Min Max

Drinking 

Motivation
38.47±13.14 16 80

Daily

Stress
30.77±17.58 0 108

Problem 

Drinking Behavior 
8.66±6.43 0 30

3.4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상관관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음주동기와 생활스트레스 

(r=0.127, p=.042), 음주동기와 문제음주행위(r=0.561, 

p<.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스트레스와 문

제음주행위(r=0.071, p=. 255)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3.5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 종교, 주거형태, 성적, 

흡연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

인자(VIF)는 1.000-1.04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문제음주행위의 최종 회귀모형은 음주

동기(t=8.904, p<.001), 주거형태(t=3.624, p<.001), 흡연여

부(t=2.065, p=.040)로 구성 되었으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4. 논의

본 연구는 충청북도 Y군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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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

제음주행위 정도와 각 변수간의 관계 및 문제음주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프

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1세였다. 

대상자는 보건계열이 많았고 종교는 대부분이 없었다. 

전공만족 정도도 5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Rhu와 Baek[6]의 여대생의 음주습관을 본 연구에서 대

상자들은 전공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30.9%였고 불만족한 경우가 20.1%로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교

는 종교 없음이 42%, 기독교 39.6%로 몬 연구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음주동기 점수는 38.47(±13.1)점이었다. 음

주동기의 하위항목은 해소, 친교, 위로, 도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Lee와 Chung[2]의 여대생의 음주경험에 대

한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음주를 하는 동기로 술은 

부담스럽지만 술자리 참석이 친구간의 인간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술을  우

울할 기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의 도피처

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 하

위분류 내용과도 일치하며 연구 대상자들도 음주동기 점

수가 80점 만점에 38.74의 점수를 보임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높은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량이

나 빈도를 높이므로[12] 향후 건전한 대학 음주문화 정착

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 동기를 

감소시켜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 항목에 따른 음주동기 점수는 4학년이 1

학년, 2학년에 비해 전공계열은 뷰티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기독교보다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자취나 하숙이 기숙사에 비해 흡연여부는 흡

연하는 학생이 안하는 학생에 비해 운동여부는 운동 안

하는 학생이 하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은 일일 평균 

8시간 이상의 수업과 과제, 잦은 시험, 학기 중 외부 실습, 

국가고시 대비 공부 등의 4년 동안의 정해진 스케쥴로 인

하여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13,14]. 

또한 기독교인은 종교의 특성상 음주를 제한하고 있

으므로 음주 동기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해진 시

간에 입실해야 하는 기숙사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음주 

동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운동을 하는 학생은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으므

로 음주동기 또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흡연과 음주는 의존관계에 있는 변

수였으며[15] 그 밖의 변수로는 음주가족력과 문제음주

가 있었다[16].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점수는 30.77(±17.58)점이었

다. 실제 생활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높지 않은 편이나 일

반적 특성 항목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학년, 

전공, 성적에 따라 생활스트레스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ong과 Kang[17]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여대생들

은 ‘장래에 대한 걱정’과 ‘가치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전공에 불만족하는 대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생보다, 성적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인 

학생보다 스트레스점수가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본 연

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

며 신체적 증상으로서 불면이나 두통, 소화불량 등도 다

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처럼 스트레스는 학

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Moon[19]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음

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만이 음주와 상관관계가 있었

다. 추후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다

양한 진로 관련 교육을 통해서 성적이 진로 결정에 반드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부담은 줄

여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대생들이 자신 스스로가 스

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내 다양한 지

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아야 될 결과는 문제음주

행위 점수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제음주행위 점수

는 8.66(±6.43)점이었다. 이 같은 점수는 AUDIT-K의 카

테고리로 분류했을 때 위험 음주군에 속한다. 보통 정상 

음주군이 0-5점임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본 연구의 대상

자가 갖고 있는 문제음주행위 점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

다. Rhu와 Baek[6]의 연구에서도 조사결과 여대생 중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학생은 30% 였으며 5잔 이상은 

48%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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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91.4%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40.6%가 AUDIT 8점 이상인 위험 음주군으로 나타나

[20]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선행고찰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의 음주 행위는 간

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본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지방에 있는 일개 대

학 캠퍼스로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

다. 개인별 응답으로 학생들은 이 같은 이유로 외부의 다

양한 문화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상으로도 농촌지역으로 노인 세대가 많아 대학

생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였

다. 그러나 반면에 학교 주변에는 많은 술집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방과 후 잉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음주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런 실정은 지방에 위치한 타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으

로 생각된다. 향후 대학에서는 학내 학생들의 여가활동

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캠퍼스 주변의 유해 환경정리

에 앞장서 여대생들을 위한 음주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이 같은 결과 수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음주가 위험한 이유는 여성은 남성보다 

체성분 구성상 쉽게 취할 수 있고 음주로 인한 각 기관의 

손상 정도도 높을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일 경우 불임이

나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1]. 그러

므로 대학에서는 교내 교육을 통해 여대생들의 이 같은 

위험수준의 문제음주행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음

주행위에서는 자취 및 하숙을 하는 학생이 다른 군의 학

생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취군이 타

군에 비해 음주 빈도가 잦고 음주량이 많으며 고위험 음

주경험 및 그로 인한 문제의 빈도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

였다[22]. 그 밖의 문제음주행위는 종교, 흡연, 성적에 따

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Wie[9]의 여대생의 음주동

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흡연과 성적에 따른 차이는 없었

으며 학과계열과 학과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본 연

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최종회귀모형은 음주동기, 주거형태, 흡연여부의 요인으

로 구성되었으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서는 흡연경험, 긍정적 음주기대, 문제해결중심 대처가 

문제음주행위의 요인으로서 30.4%의 설명력을 보였고[6] 

그 밖에 요인으로는 음주빈도, 경제상태, 새로운 경험추

구 성격이 있었다[23]. 질병관리본부 자료 분석 결과 성

인여성의 경우는 연령, 결혼, 학력, 직업, 흡연여부가 문

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4]. 

생활스트레스에 경우 본 연구에서도 생활스트레스는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며 선행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는 문

제음주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나 대

처, 즉 스트레스에 대한 순조로운 적응대처가 음주행위

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Rhee[25]의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여대생을 비문제 음주자와 문제음주자로 분

류하여 음주동기를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은 사교 동기 

및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며 모든 동기에서 문제 음주

자가 비문제음주자에 비해 높은 동기수준을 보였다[26].

그 밖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연구에서는 흡연 

여부가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7]. 흡연은 술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으므

로 대학은 보건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음주행태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28].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나 음주

행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음주문제의 정확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필요할 것이다[29]. 실제 성인음주여성

에게 1개월 간 금주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켜 금주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30]. 향후 

여대생들에게도 이 같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확인한 음주동기 및 일반적 특성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주동기, 생활스트레

스, 문제음주행위 정도와 각 변수간의 관계 및 문제음주

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여대생 중 문제음주행위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어 음주에 대한 교내교육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음주동기 및 흡연여부, 주거형태가 있

었고 향후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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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조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여대생, 그 중 문제음주 여대생을 위한 절주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발 시 연구에

서 확인된 영향요인, 특히 유의하게 나타난 일반적 특성

과 음주동기를 고려하여 위험음주자 여대생 스스로 문제

음주행동의 수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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